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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8) 여름철 도심 소규모 공원의 식재 유형별 기온차이 규명

강석진 ․ 김수민 ․ 임준 ․ 최일헌 ․ 박성록1) ․ 김정호2) ․ 윤용한2)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1)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녹색기술융합학과, 
2)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환경시스템전공

1. 서론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에 따라 도시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생활권 주변 녹색공간은 부족한 실정

이다. 현재 환경오염 등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녹지의 지속적인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권현정 외, 2019). 이
에 환경 적응형 도시 숲 관리방안을 제시한 연구가 진행되었고(노태환, 2015), 도시녹지의 기온 저감이 그 

주변 도심지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윤용한 외, 2000)가 진행되었다. 또한 녹지의 식재거리에 따른 내부

의 기온저감효과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었으나, 대부분의 녹지 구분에 의한 기온 변화가 예측되는 것을 전제

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심지 소규모 녹지의 기온 측정을 통해 기상환경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녹지 유형을 구분하고자 하였으며, 도심지 녹지 내 기온 변화에 효과적인 녹지 관리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연구대상지는 충북 충주시 교현동 383-15에 위치한 녹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수목 식재현황은 교목

으로는 자작나무, 느티나무, 산수유나무, 팥배나무, 수양버드나무, 대추나무, 잣나무 등 136주가 생육하고 있

고 관목으로는 배초향, 좀작살나무 등 246주가 생육하고 있다. 주로 자작나무가 우점하고 있고 관목류 중에

서는 배초향의 식재 면적이 가장 넓게 관찰되었다. 대상지 측정지점은 토지 피복유형으로 구분해 측정을 실

시하였다. 측정방법은 지표면을 기준으로 1.5 m에서 기온은 온도 데이터 로거로 1분마다 측정하였고, 동시

에 열선풍속계로 풍속, 상대습도를 일사계로 일사량을 시간당 3회 반복 측정하였다. 측정 기간은 7월 예비

조사를 거쳐 측정지점을 선정한 뒤, 8월부터 일사가 충분한 기상환경에서 진행하였다. 측정 시간은 24시간 

측정하였으며, 통계분석은 산포도 분석을 실시하여 추가적 유형 구분을 통해 일원배치분산 분석과 던컨의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기상환경 측정결과 최고 기온은 14시에서 15시에 측정되었으며, 최저기온은 일사가 비춰지기 직전인 5시

에서 6시로 분석되었다. 기온의 차이는 전반적으로 최고기온 시에 확연하게 분석되었으며, 평균적으로 교목

층이 가장 낮게, 나지 및 일반 식재지가 비슷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저기온시의 경우 교목에서 기온이 가

장 높고, 나지에서 가장 낮게 분석되었으나 그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대 습도의 경우 기온과 

반비례하였으며, 풍속의 경우 일정한 경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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